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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정치, 국제관계

대상: 鄭鍾旭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 교수)

담당: 申智媛 (漢陽大學校 중국학과 석사 과정)

        감수: 李東律 (同德女子大學校 중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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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욱(鄭鍾旭) 現 서울대 국제 대학원 
초빙 교수와의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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略歷
◈ 出生 ◈ 

- 1940년 경상남도(慶尙南道), 거창(居昌) 生 
◈ 職業 ◈
- 대학교수, [前]외무공무원, [前]정무직공무원

◈ 專門分野 ◈
- 韓國 외교 정책, 中國 정치, 北韓 정치
◈ 加入 團體 ◈
- 韓國 국제 정치 학회, 韓國 정치 학회

◈ 學歷 ◈
- 1965년 서울대학교 외교학 학사

- 1970년 美國 하와이대학교(University of Hawaii) 대학원 정치학 석사

- 1975년 美國 예일대학교(Yale University) 대학원 정치학 박사

◈ E-mail ◈

 cwchung@snu.ac.kr
◈ 賞勳 ◈
- 韓國 예일(Yale University)동창회 "올해의 자랑스러운 동문", 2006.12.7

◈ 經歷 ◈

	기간
	기관경력

	1964.  ~ 1968. 
	  韓國日報 기자

	1968.  ~ 1969. 
	  하와이 East-West Center

	1969.  ~ 1970. 
	  Harvard University 부속 국제관계연구소 연구조교

	1975.  ~ 1976. 
	  Yale University 정치학科 전임강사

	1976.  ~ 1977. 
	  美國 American University 조교수

	1977.  ~ 1981. 
	  서울대 사회과학대 조교수

	1981.  ~ 1986. 
	  서울대 부교수

	1985.  ~ 1986. 
	  美國 Claremont College 국제전략연구소 연구교수

	1986.  ~ 1992.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소장

	1986.  ~ 1993. 
	  서울대 사회과학대 외교학과 교수

	1990.  ~ 1992. 
	  韓國사회주의체제연구협의회 회장

	1991.09 ~ 현재
	  [現]언론중재위원(서울제1중재부)

	1993.01 ~ 1993.02
	  美國 George Washington University교환교수

	1993.02 ~ 1994.12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

	1995.01 ~ 1995.12
	  외무부 본부대사

	1996.01 ~ 1998.04
	  駐 中國대사관 대사

	1998.07 ~ 1999.06
	  아주대 석좌교수

	1999.06 ~ 2006.02
	  아주대 사회과학대 사회과학부 교수

	2002.07 ~ 현재　
	  [現]미래포럼 공동대표

	2006.03 ~ 현재
	  [現]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Ref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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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만나본 정종욱 서울대 국제 대학원 교수님은 매우 인자한 인상에 카리스마가 넘치는 인물이었다. 정종욱 교수님을 만나기 전 그에게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만나볼 기회가 있었다. 학생들을 통해 들은 정종욱 교수님의 이미지는 매우 능력 있고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 서울대학교 정문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한 학생은 정종욱 교수의 성품을 묻는 본인에게 한 마디로 “NICE” 하신 분이라고 평을 해주었다. 권위적이고 학생들과의 교류를 하지 않는 교수님이 아닌 학생들과 식사도 같이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며 친목을 다지고 보다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라고 말했다.  정종욱 교수는 학생들과의 교류가 많아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듯 했으며 많은 학생들이 그의 강의에 대해 호평을 했다.                              ※ 서울대 국제학대학원의 내부 모습
인터뷰를 위해 찾아간 정종욱 교수님의 연구실은 매우 깔끔하고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연구실을 가득 채운 서적들이 그간의 그가 걸어온 學者로서의 길을 반증하는 것 같았다. 본인과 인터뷰를 진행하기 얼마 전 급작스런 건강 악화로 병원 신세를 지는 등 좋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는 등 많은 배려를 해주었다. 
첫 인터뷰 날짜가 학기 중이고 더군다나 수업이 있던 날이었는데도 정종욱 교수는 시간을 맞춰서 조교를 보내 직접 교수 연구실로 본인을 안내하도록 하는 배려를 해주었다. 두 번째 인터뷰를 하러 방문했던 날은 매우 더운 날씨였다. 그 더운 날씨 방학기간에도 연구실을 비우지 않고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모습은 후학으로서 배워 마땅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 교수 연구실에서의 정종욱 교수님

中國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상황이 아니던 1970년대부터 中國 정치 관련 연구를 꾸준하게 해온 정종욱 교수님은 이미 韓國에서는 中國學 學者 1세대로서 자리매김을 했으며 많은 中國學 연구자들로 하여금 韓國 中國學界의 Leader라고 평가되고 있다. 

저서 및 칼럼
◈ 저서 및 논문 ◈

※ 1990년대 
* 中國의 韓國 전쟁 참전

(서울: 1993년, 서울大學校 附設 國際問題硏究所, 원문보유: 韓國교육학술정보원)

- 韓國 전쟁의 발발 계기와 中國의 개입 여부를 살펴보고 전쟁의 전개에 따른 中國의 태도 변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韓國 전쟁 발발 후 中國과 美國의 전쟁 개입이 있었는데 中國측에서 참전 결정을 둘러싼 내부의 태도를 살펴보며 분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新 國際秩序와 韓國의 選擇

(서울: 1993년, 鄭鍾旭, 李鴻永〔 共著 〕, 인간사랑)
- 아태지역의 전략적, 정치적, 경제적 경향과 기본 추세를 분석했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서 韓國의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고민해보며 급변하는 아태지역의 동향과 그에 따른 美國의 반응을 살피며 앞으로의 전망을 해본다. 또한 韓國과 北韓의 관계를 살펴보며 그 동향과 신뢰 구축 방안 등을 고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新東北亞 정치秩序와 韓中關係 전망

(서울: 1992년, 서울大學校 附設 國際問題硏究所, 원문보유: 韓國교육학술정보원)

- 냉전체제의 와해와 냉전 종식 후의 세계 질서를 전망하고 냉전 종식 후의 동(東) 아시아(亚洲） 질서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더불어 문화적 전통과 냉전 종식 후의 국제 질서를 살펴보면서 韓-中 관계의 전망을 다루었다.  

※1980년대 

* 議員外交活動의 再定立을 위한 硏究
(발행지 불명: 1989년, 鄭鍾旭, 金光雄〔共著〕, 발행처 불명)
* 美國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서울: 1989년, 鄭鍾旭 外〔共著〕, 韓國 방송 사업단)

  - 韓-美 관계의 역사적 기원과 그 진행 상황을 살펴보며 그 실상을 파악하며 장래를 전망한다. 본서는 수교 100주년을 회고하며 더욱 성숙한 공동체의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본다. 

* 新中國論: 毛澤東思想·정치發展·對外政策·近代化
(서울: 1982년, 서울대학교 출판부)

- 1970년에 비해 中國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毛澤東 사망 후 邓小平이 주도하는 근대화 정부가 들어섰으며 中國 역시 다른 공산국가와 마찬가지로 정치발전의 큰 물줄기에 휩쓸려 세속적 가치를 앞세우고 경제적 합리성을 이데올로기에 우선 시킨 채 이른바 근대화의 대열에 끼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서는 中國이 변화를 겪었지만 과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는 아니며 아직도 中國에서는 이데올로기가 세상을 이해하고 국내정치를 내다보는 기본 시각을 형성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中國 共産黨의 성장과 蘇聯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생성된 毛澤東 유산의 형성 과정과 그 한계를 알아본다. 더불어 中國의 정치적 변화와 더불어 경제 근대화에 관한 얘기를 다루고 있으며 세계 속에서 中國의 외교 정책과 교류 현황 등을 담고 있다. 

* 현대 국제 정치 이론: 새로운 국제 정치에서의 도덕률과 사회정의 

(서울: 1982년, 찰스 R. 바이츠 著; 정종욱 譯, 민음사) 

  - 자연상태로서의 국제 관계를 현실주의자들의 회의론으로 살펴보면서 시작된다. 국가의 자율성과 개인의 자유에 대해 논하며 국제관계에서의 경제적 종속과 협력, 상호 의존, 국제적 분배의 정의를 다룬다. 
* 신 국제 정치 이론 

(서울: 1982년, 민음사)

* Maoism and Development
(서울: 1980년, 서울대학교 출판부) 
- 大躍進運動 전 후의 관리 활동을 비교함으로써 中國 정치의 변화와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으며 大躍進運動이 발전해 온 과정을 고찰하였다.  
※1970년대 

* Major Power and Peace in Korea 
(서울: 1979년, 평화통일 연구소)
* 中共의 最近 對韓半島 政策
(서울: 1978년, 外交安保硏究院)
그 외(外) 다 수…
◈ 대담(對談) 참여 저서 ◈
* 中國의 미래를 읽는다 

(서울: 2005년, 서울 신문 특별 취재팀, 일빛)
   - 中國 사회과학원과 서울 신문사가 공동 기획한 책으로서 韓國과 中國의 양국의 시각으로 中國의 현황을 비교 분석한 책이다. 韓國과 中國 양국의 다수의 學者들이 대담에 참여하였고 작가들과의 인터뷰 외에도 學者들간의 인터뷰를 통해 中國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 앞으로 韓-中 양국의 발전에 있어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잘 짚어주고 있다. 

* 中國통 (中國 전문가 10인이 말하는 대륙의 힘) 

(서울: 2005년, 황의봉 저, 미래의 창) 

- 본 서는 韓-中 수교 13년째를 맞이하는 2005년에 출간된 책이며 韓國의 中國 전문가들과의 대담을 통해 中國의 역사, 정치, 교육, 과학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정보를 담았으며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中國에 대한 내용을 잘 다루고 있다. 
그 외(外) 다 수…
◈ 신문 칼럼◈

1. [정종욱 월드포커스] 中·日간 얼음이 녹으면 韓國은? 서울신문 칼럼 2007.04.18 
몇 년 전까지만 해도 中國의 베이징에는 동서 양쪽에 서로 대조되는 두 개의 건물이 있었다. 서쪽에는 항일전쟁기념관이, 동쪽에는 21세기 중·일 청년 우호 교류센터가 있었다. 항일전쟁기념관에는 日本이 中國을 침략했을 때 日本 군대가 자행했던 끔찍한 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中國 사람들을 상대로 한 생체 실험과 임신부의 배를 칼로 찌르는 참혹한 장면들이 생생하게 재연되어 있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주로 中國의 어린 학생들이었다. 버스를 타고 온 학생들이 성지 참배를 온 것처럼 숙연한 표정으로 한 시간 이상 각종 전시물들을 참관했다. 이에 비해 21세기 중·일 청년 우호 센터에는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日本 정부가 양국 청소년들 간의 우호증진과 교류협력을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은 현대식 건물들이지만 대개는 텅텅 비어 있었다. 中國과 日本의 과거와 미래 사이에는 이렇게 메우기 힘든 공간이 있었다. 
지난주에 温家宝 中國 총리의 日本 방문이 있었다. 그 동안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의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 참배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과연 그의 방문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그런데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温家宝 총리의 말을 빌리면 이번 방문은 양국 간에 ‘얼음을 녹이는 여행’(融氷之旅)이었다. 지난 10월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中國 방문이 ‘얼음을 깨는 여행’(破氷之旅)이었다면 温家宝의 방문으로 깨어진 얼음이 녹아버렸다는 것이다. 자민당(日本自由民主黨) 간사장 나카가와 히데나오(中川秀直)가 “이로써 中·日 간의 얼음이 완전히 녹았다.”고 말하자 温家宝는 “양국 관계에 겨울은 가고 봄날이 왔다.”고 화답했다. 그가 中國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日本 국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제는 “역사를 직시하며 양국 간에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고 역설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日本과 中國의 언론들도 대체로 温家宝의 日本 방문이 양국 관계에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물론 中·日 간에 얼음이 녹고 봄날이 오려면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 양국이 温家宝 방문을 계기로 하루아침에 불행한 과거의 참담한 기억을 잊고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항일전쟁기념관의 악몽이 갑자기 지워지지는 않을 것이다. 温家宝도 앞으로 日本 정부의 태도를 지켜볼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전략적 호혜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고 경제각료회의를 매년 개최하기로 했지만 양국 관계는 협력보다 경쟁의 측면이 강하다. 앞으로 더욱 그러할 것이다. 

국민투표법이 日本 중의원을 통과함에 따라 日本 헌법이 개정되고 日本이 본격적인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는 시점이 임박했다는 것이 中國의 시각이다. 이미 中國과 日本 사이에는 아시아 패권을 향한 숙명적 경쟁이 본격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문제는 우리의 처지이다. 이제 韓國은 中國에 더 이상 과거의 韓國이 아니다. 中國에는 좋든 나쁘든 日本이 韓國보다 훨씬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다. 처음부터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동안 우리는 中國과의 관계에 대해 일종의 자기최면에 빠져 있었다. 中國이 우리에게는 호의적이고 日本에는 적대적일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착각이었다. 우리가 앞서가는 日本과 뒤에서 쫓아오는 中國 사이에 끼여 샌드위치가 될 것을 걱정할 게 아니라 저만치 앞서가는 中國과 日本 뒤에서 아무도 쳐다 보지 않는 외롭고 미운 오리의 신세가 될 가능성을 이제부터라도 직시해야 한다. 中國에 대해 보다 현실적 인식을 가져야 하며 日本과의 감정이나 기 싸움도 이제는 끝내야 한다. 그런 토대 위에서 보다 균형 잡힌 새로운 한·중·일 삼각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2. [정종욱 월드포커스] 10년 뒤 국가전략 필요하다. 서울 신문 칼럼 2007년 3월 28일 

胡锦涛 中國 국가주석이 오늘 2박3일의 러시아 방문을 마친다. 러시아는 올해를 中國의 해로 정하고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胡锦涛도 방문 기간 중에 이런 행사에 참석했다. 푸틴（Vladimir Vladimirovich Putin） 러시아 대통령도 작년 北京에서 열렸던 러시아의 해 행사를 위해 中國을 방문한 바 있다. 그러나 胡锦涛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푸틴에 대한 답방이나 中國의 해 기념행사 참석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의 방문은 美國의 영향력 확장과 다가올 국제사회의 지각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 유대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中國의 위상을 높이려는 다목적 포석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中國에서는 미래 국제사회의 성격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토론의 주된 쟁점은 美國의 패권이 지속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었다. 토론의 결론은 한마디로 말해 그렇다는 것이다. 美國이 이라크(伊拉克)전쟁에서 고전을 하고 있지만 美國이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국력이나 그 잠재력을 고려하면 美國의 패권적 지위는 적어도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결론이다. 그렇다고 中國이 과거처럼 국제사회에서 반미 통일 전선을 구축해서 美國의 패권에 대항하자고 덤비지는 않는다. 오히려 美國을 이용해서 中國의 국력을 키우면서 주변 국가들과의 전략적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실용주의적 대안이 당시 토론의 주된 흐름이었다. 胡锦涛의 이번 러시아 방문 역시 이런 실용주의 외교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로서 中國의 실리외교는 우선 내년의 北京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이다. 그 다음은 2년 후 上海 엑스포이다. 그리고 좀 더 멀리 보면 전면적 샤오캉(小康)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말이 샤오캉이지 실제는 초강대국이다. 시기로 따지면 앞으로 10년 내외가 된다. 이때 中國은 실질 경제력에서 日本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美國을 바짝 따라붙게 된다. 美國과의 경쟁이 본격화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가 될 것이다. 이때에 대비해서 中國은 이미 오래 전부터 착실한 준비를 해왔다. 中國 굴기 전략의 핵심이다. 胡锦涛 집권 이후에도 이 전략은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름뿐이다. 평화발전이라고 표현을 바꾸었지만 굴기라는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 

굴기 전략의 성공 여부는 자원 확보에 달려있다는 것이 胡锦涛의 인식이다. 최근 몇 년간 中國 정부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자원 확보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인식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美國과 부딪치는 일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美國을 견제하려는 中國의 노력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상해 협력기구를 만들어 러시아와 함께 美國을 견제하고 있다. 美國의 동아시아 정상회담 참여를 막았던 것도 中國이었다. 

그 동안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항공모함 건설도 이제는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3년 후면 항공모함을 거느린 中國의 원양함대가 美國의 7함대와 맞서게 된다. 中國뿐 아니다. 日本도 10년 공백에서 깨어나 이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민족주의를 앞세워 평화헌법을 고치고 군사대국의 길을 서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0년이면 그리 먼 훗날의 일도 아니다. 우리가 외환위기를 당했던 게 바로 10년 전이었다. 북핵에 파묻혀 모든 걸 핵 문제 해결 이후로 미룰 때가 아니다. 더 이상 분단극복을 핑계 대고 분단 속에 매달려 있을 때가 아니다. 10년 이후의 국가전략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야 한다. 

정종욱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Interview 

                                     ※ 인터뷰 내용은 편의상 존칭을 삭제한 상태로 정리함. 
1) 中國學의 영역으로의 진출 계기 및 학업 과정 
# 서울 대학교 외교학 학사 - 1970하와이대학교 (University of Hawaii) 대학원 정치학 석사 - 1975 예일대학교 (Yale University)대학원 정치학 박사과정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中國學 연구는 학부 때부터 시작한 것인가? 국제정치분야를 전공했는데 국제정치 중에 中國學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석 박사 학위논문을 中國 관련해서 썼는가? 

- 학부 때에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1992년 美國 예일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논문 Proposal을 쓰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본인이 美國으로 건너가게 된 때가 1960년대 후반부였고 그 때 당시 中國은 文化革命을 거치고 있을 때였다. 그래서 외부에 많이 보도가 되면서 中國이 그야말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 전에는 비교 정치, 정치 발전론 쪽을 공부했다. 1971년에 들어서 키신저(Henry Alfred Kissinger)와 닉슨(Richard Milhous Nixon)이 中國을 방문하고 ‘상해 공동 성명’(美-中共 上海共同聲明)이 등장하며 美-中 관계가 데탕트(détente) 관계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면서 中國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中國의 정치 발전을 정치 근대화 이론의 틀에 맞추어 분석해 보겠다는 욕심이 생겼다. 지도 교수님 역시 그 방면의 연구를 추천하였다. 그래서 中國의 독특한 정치발전의 형태와 일반적인 정치발전 이론과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를 돌입하게 되었다. 

# 특별히 기억에 남는 스승님이 있었는가? 혹은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었는가?

- 韓國 서울대에서는 中國學 강의를 들은 경험은 없다. 美國을 건너가서 처음 中國學에 대한 강의를 접하게 되었다. 정치 발전론, 근대화 이론, 비교 정치론 수업을 많이 들었다. 그러면서 특히 ‘공산주의’ Totalitarian 전체주의 체제의 국가가 발전해 나가면서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Instrumental value’, 세속적인 가치, 합리적인 가치와 이데올로기적 가치가 어떻게 충돌하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특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 蘇聯의 경우를 보면 혁명적인 정당(共産黨)간부와 경영진 사이의 많은 갈등이 있다. 그것이 경제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경영진의 영향력이 강해진다는 일반적인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있었다. 본인이 특히 관심을 가진 것은 中國에서도 경제가 발전되어 나가면서 경영진과 당 간부들 사이의 관계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해서였다. 특히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中國이 당시 철강 공업 부분이 강세였다. 철강 부분에 관련하여 공장 수준에서 경영진과 기술진과 정치 관계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었다. 

# 과거 中國을 공부할 때 中國이 개방전이라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학창시절 어떤 식으로 학습 하였는가? 

- 현재는 中國에 들어가 현장 공부도 하고 연구를 하는 등 연구 환경이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가 공부하던 60~70년대에는 그러한 환경이 아니었다. 中國이 개방 전 이었기 때문에 美國 사람 역시 中國으로 들어가 현장에서 공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나마 홍콩(香港)에서 어깨너머 中國을 보는 식으로 中國을 연구했다. 香港이 中國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자료와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기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료를 조달해 공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본인의 경우 中國의 ‘안산（鞍山） 강철 공장’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는데 그곳에서 나오는 신문과 중앙 정부에서 나오는 경제일보 등을 美國에서의 자료 수집을 통해 참고하는 등 문헌 중심의 연구를 했다.   

# 박사를 美國에서 공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의 연구활동에 독일의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 등의 서구사상이나 서구국가의 中國 연구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가?

- 헤겔이나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았는가는 잘 모르겠다. 소위 인식의 틀 이라던가 접근 방법 등 공부를 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에 있어서는 美國에서 공부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미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아무래도 당시 활용한 中國에 관한 자료 역시 美國의 자료였기 때문에 이론적인 틀이나 시각, 자료들이 그러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2) 교직시작 배경, 수업내용의 변화
美國에 있을 때부터 예일 대에서 강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후에도 연구 교수 및 교직 및 연구직을 꾸준히 겸하였다고 알고 있다.
#교직 또는 연구직에는 어떻게 들어서게 되었는가? 

#교직활동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가?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기자활동을 하다 美國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사실 원래는 學者가 될 생각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美國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후 자연히 교직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특별하게 고민을 해서 교직으로 나간다던가 하는 것이 없었고 박사학위를 마친 후 자연스러운 선택을 하게 되었다. 

#첫 강의 시 받은 인상은 어떠하였는가? 또한 수업 내용이 中國과 관련된 내용이었나? 

- 美國에서는 中國 쪽에 관련된 강의를 주로 했었다. 1975년 학위가 끝나고 1975~1976년 1년 동안 예일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1976~1977년 1년 동안은 보스턴(Boston)의 아메리칸 대학교(American University)에서 강의를 했다. 그 당시 美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中國에 대한 인식이랄까 그런 것들이 매우 이중적이었다. 즉 中國을 소위 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닉슨의 中國 방문 이후 데탕트 시기가 열렸기 때문에 中國에 대한 호의적인 생각, 협력의 파트너로 보는 시각도 많았다. 하지만 지금 본인이 생각하기에 당시 본인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中國에 대한 인식은 냉전적인 잔재가 강했고 中國의 문화적인 부분이나 中國 역사의 뿌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 약 30여 년간 수업방식 변화가 있었는가? 예를 들어 꾸준한 연구활동을 해오며 본인의 수업내용의 변화가 있었는가?

- 강의 방식의 변화라는 것은 강의 계획서를 짤 때 초기에는 美國의 논문이나 책을 많이 활용했었으나 지금은 中國에서 발표된 연구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또한 韓國의 學者들이 많은 좋은 연구 결과물들을 내놓고 이는 현황이기 때문에 韓國 學者들의 논문과 책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본인이 처음 교직에 섰을 때와는 매우 다른 교육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학문의 길로 들어서는데 있어서 본인에게 가장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나 경험은 무엇인가? 

- 그런 것은 특별히 없었고 연구를 시작할 당시 文化革命期였고 美-中 데탕트가 등장하며 연구를 시작한 것이었다. 누군가의 영향을 받은 적은 없었다. 지금은 그러한 영향을 받아 中國을 공부하는 경우가 빈번하겠지만 본인이 공부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中國이라 하면 ‘먼 국가’라는 이미지가 강했고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국가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中國에 대해 얘기를 해주거나 추천한 경우는 없었다. 
 3) 개인적인 영향. 中國 친구나 친척, 中國 방문여부
# 본인의 연구활동이 가정에 준 영향이 있었는가? (본인으로 인해 친지나 지인 혹은 자녀들이 中國을 공부하거나 中國 관련 사업하는 사람이 있는가?)

- 본인의 자녀들은 그러한 경우가 없다. 자녀들 같은 경우 본인이 中國에서 대사활동을 할 때 잠시 中國에서 생활을 한 경험이 있지만 당시 이미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진로를 바꾸거나 한 경우는 없었다. 모두 中國과는 관련이 없는 학업을 마친 상황이다. 

# 아무래도 1996년부터1998년까지 中國에서 대사 활동을 하며 中國 학술계나 기타 사람들과 접촉 경험이나 같이 일한 경험이 많을 것 같다. 中國에 절친한 지인이 있는가?  개인적인 지인들인가 아니면 업무와 사적 활동들을 통하여 알게 된 지인들인가?

-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 中國 대사로 근무하기 전에도 中國 방문이 많았기 때문에 지인은 그 전부터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대사로 근무하던 시기에는 주로 만났던 사람이 정부와 관련된 사람들이었고 학계의 學者들과의 교류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아무래도 본인이 學者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學者들과의 교류를 의식적으로 많이 하려고 했었다. 그 당시만 해도 中國의 개방 정도라는 것이 지금과는 다른 수준이었고, 학계가 외국인에게는 비교적 폐쇄적이고 경계가 강했기 때문에 욕심만큼 많은 네트워크를 만들지 못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했고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지인들이 있다.  

# 中國 방문이 잦을 텐데 中國은 수교 전부터 자주 방문하였나? 대사로 근무하던 시기 외에도 中國에서 초청이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도 中國을 자주 방문하는 편인가? 

- 지금도 中國은 자주 방문하고 있다. 주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다. 학술회의에 초청받아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中國이나 대만의 학교에서 강의를 해 본 경험이 있는가? 

- 中國이나 대만에서 강의를 한 경험은 별로 없었다. 국제 학술회의에 참석해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中國으로 넘어가 교환교수로 강의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었다. 현재는 韓國에서 교직 활동을 하고 있고 대사 후 韓國에 돌아와서 안식년을 보냈기 때문에 中國에서 강의를 할 여건이 마땅치는 않았다. 외국에서의 강의 활동은 주로 美國에서 이루어졌다.  

4) 연구비의 지원/충당 

# 지금까지 연구비는 어떻게 충당하였는가? 국비나 해외에서 연구비의 지원이 있었는가? 
- 예전에 본인이 공부할 때에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환경이 열악했을 뿐만 아니라 장학금 제도 역시 열악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다행히 美國에서 공부를 할 당시 비록 中國과 관련된 공부를 통해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일반 대학원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일반 장학금을 제공받아 공부를 했다. 본인의 경우는 학교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지원 받은 운이 좋은 사례였다. 후에 박사 논문을 준비할 때 학교 측에서 논문 연구를 위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본인이 연구하던 대학이 특히 中國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학교였고 그 뿐만 아니라 학교 자체의 재정적인 상황 역시 넉넉한 편이었기 때문에 논문을 쓰던 학생들에게는 연구하는데 있어 충분한 재정 지원이 주어졌다. 이를 통해 1년 동안 中國에 나가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과거와 현재의 연구 환경이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 연구활동 여건은 매우 많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그야말로 상전벽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바뀌었다. 지금은 학생들의 中國에 대한 관심도 역시 예전보다 많이 증가한 상황이며 中國연구에 대한 지원 역시 상당히 늘어나는 상황이다. 교수진 역시 예전 본인이 공부하던 시기와 비교해 보았을 때 훌륭한 교수진이 매우 많은 현황이라고 평가한다. 中國에서 직접 공부하고 연구한 그야말로 中國 전문가들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교수진이 많이 충실해졌으며 지원 역시 충분하진 않겠지만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다. 또한 中國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을 상대로 요구하는 인력과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있어서 많은 자극 요소로 작용 될 것이다. 또한 中國에 건너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깨 넘어 中國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中國에 들어가 현지에서 공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때문에 본인이 공부하던 당시와는 매우 달라진 연구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 연구활동을 해오면서 본인에게 있어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며, 또한 가장 아쉬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아무래도 제자들을 키워낸다는 것이 교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보람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본인 역시 많은 제자들이 나온 것이 큰 보람이다. 비록 본인이 中國 쪽으로 관련된 제자를 많이 키워내지는 못했지만 많지 않은 수라 하더라도 中國과 관련된 쪽의 제자를 키운 것 역시 큰 보람 중 하나이다. 아쉬운 점이라면 정부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學者로서 해야 할 부분을 조금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책을 편찬하거나 하는 등의 學者로서의 활동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5) 정부와의 관계
# 본인과 韓國 정부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아무래도 정부 근무 당시와는 다른 정부 환경이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지는 않다. 또 정부에서 정책적인 조언을 구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단 學者로서 글을 쓰거나 신문에 의견을 발표한다거나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정부관련 된 일을 하는데 그들과의 간접적인 관계는 가지고 있다. 

#본인과 中國 정부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中國 정부기관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 

- 中國 정부와의 관계를 말하자면 공식적으로 中國 정부에 있는 사람과의 접촉 기회는 많지 않다. 中國에는 민간 단체나 사회 단체 상황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정부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학교 내 學者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만남을 통한 관계가 있으며 준 정부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 단체에 속해있는 개인들과의 접촉이 있어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6) 韓國의 中國學界에 대한 평가

# ‘中國學’ 이라는 분야에 있어 韓國의 학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어떤 점이 강점이고, 어떤 점이 약점이라 생각하는가?

# 이웃나라 日本이나, 美國을 비롯한 서구의 연구 상황과 비교한다면 어떻게 보는가?

- 이 문제는 본인이 자신 있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우선 日本과 우리는 매우 다른 상황이다. 日本은 그야말로 中國學을 예로 들어 中國 관련 지역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각 분야에서 엄청난 지식의 축적을 이루고 있고 美國 역시 마찬가지이다. 韓國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와서 많은 젊은 연구자들이 中國 관련 연구를 해 질이 격상되는 것을 느낀다. 하지만 韓國은 그래도 아직까지 中國에 대한 연구 결과의 축적이 비교적 얕은 편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정치, 경제, 사회과학 분야는 인문과학 역사와 같은 분야와는 달라서 그 학문의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이 특정의 좁은 분야를 평생 연구하는 연구 풍토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學者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의 축적이나 양이나 질에 있어서 많은 보강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7) 中國의 미래에 대한 견해 

# 中國의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최근 中國이 사회주의다 아니다 라는 논란이 學者들 사이에서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나?

- 中國은 이미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中國이 사회주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中國의 ‘사회주의’ 라는 슬로건이 정치 권력, 1당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는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中國은 이미 완전한 시장 경제 쪽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앞으로 中國의 장래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지금은 누구든지 확실한 대답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개혁개방 이후 中國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역사 적으로 전례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몇 년 내의 中國 붕괴를 주장 하기도 했지만 지금까지의 中國은 붕괴하지도 않았다. 본인이 보기에는 앞으로 中國에서는 정치의 다원화가 요구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워낙 국토의 면적도 넓고 경제의 정도가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산당의 권력구조가 다원화로의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앞으로 中國은 지금과 같은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것은 아닌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다고 또 서구의 민주주의처럼 사회주의의 붕괴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경제 발전 역시 앞으로 많은 진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향후 20~30년 동안 中國은 경제 성장을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제 발전이 중요한 국가의 제1목표가 되는 시기에서 정치의 민주화는 한계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향진(乡镇)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제도가 확대 될 가능성은 있지만 中國 정부의 와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급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 

# 韓國, 中國, 美國의 정치 관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 앞으로 점점 中國과 日本 그리고 中國과 美國 사이의 경쟁적인 측면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되며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어려운 선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을 수 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오던 간에 中國과 혹은 美國과의 일방적인 관계, 배타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본인은 美國의 계속적인 아시아 잔류가 일정 정도 국제 정세, 동북 아시아 정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 따라서 美國이 완전히 아시아에서 손을 떼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냉전시대처럼 美國 측으로 돌아서서 中國을 외면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한 쪽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그러한 행동은 우리에게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일 것이다. 당분간은 美-中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로 바뀐다던가 대립하는 그러한 관계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韓國, 中國, 美國 모두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한쪽을 선택하고 한쪽을 버리는 그러한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8) 앞으로 中國學 연구자들이 나아가야 할 길
# 앞으로 韓國에서 中國學 및 中國과 韓國, 그리고 나아가 국제 정치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후학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조언이 있는가?

- 역시 韓國과 中國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앞으로 中國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공부해서 새로운 韓-中 관계,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보면 中國에 대한 공부에 있어 다소의 편견이 작용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지금 中國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中國 언어, 中國 문화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그것을 기초로 하여 서양적인 학문 기초 역시 흡수를 하여 中國에 대한 전문가가 그야말로 中國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中國에 대한 연구 역시 함께 겸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은 中國의 연구자들을 보면 中國 전반에 걸친 연구를 하는 Generalist들이 많다. 中國이라 하면 中國의 ‘경제 부분’, ‘정치부분’ 등 보다 세분화 된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 

9) 주중 韓國 대사로 활동하던 시기

# 처음 주중 韓國 대사로 임명되었을 때의 기분이 어땠는가?

- 굉장히 기뻤다. 사실은 中國 공부를 했기 때문에 中國 대사로 간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오랫동안 원하던 숙원이 이루어 진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특히 본인이 박사논문을 쓰던 70년 대 시절에는 中國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현장 연구를 못한 상태에서 자료만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었는데 대사로 가게 되면서 그 동안 미뤄두었던 현장 실습을 나가는 듯한 기분도 들었다. 개인적으로는 박사학위와 관련하여 대단히 바라던 바였고, 또 공적으로 볼 때에도 지금은 더욱 더 그렇지만 韓中 관계가 매우 중요하던 시기였다. 中國이 우리의 대외 관계에서 차지하던 비중이 하루가 다르게 변할 만큼 중요해지던 시기였으므로 대단히 중요한 시점으로 생각이 되고 있었다. 본인이 中國 대사로 부임된 90년대 중반 韓中 관계는 전환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테면 그 전 韓中 양국의 경제 협력에 있어서 주로 中小企業 위주로 中國의 값싼 노동력을 염두하며 진출하는, 소규모의 가공업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졌었다. 90년대 중반부터는 韓國의 大企業들이 中國에 진출을 시작하였고, 이들은 기존 中小企業이 대부분 택하던 中國을 생산 거점으로 확보하며 中國의 노동력을 활용해 물품을 생산하여 해외로 재 수출 하는 방식이 아닌 中國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中國의 시장을 확보해 판매를 하는 ‘시장 개척 형’의 투자로 中國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韓中 양 국의 경제 협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으며 이는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었다. 90년대 중반 이전에는 경제 협력에 양국 관계가 제한되어 있었는데 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며 韓中 관계가 경제 외적인 분야로 성장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등의 분야로 韓中 관계가 발전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또 공적으로도 중요한 시기였다고 생각하며 보람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 임기 중 개인적으로 혹은 韓-中 관계에 있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는가?

-  꽤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본인이 96년에 부임을 했는데 97년에 매우 많은 일들이 中國 국내에서 일어났다. 97년 2월 달 황장엽(黃長燁)
씨가 北京에서 韓國 대사관으로 망명신청을 해서 35일 정도 영사관에서 머물다 中國을 떠나 제 3국을 거쳐 韓國을 들어오는 일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본인이 한 달 이상 집에서 숙식을 하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中國 정부와 협의를 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또한 中國 국내 정치적으로는 邓小平옹이 사망하며 邓小平이 없는 Post 邓시대가 시작 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하고 그 해 10월 달 제 15차 中國 공산당 전당대회가 열리며 中國에서 江泽民 전 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제 3세대 지도층이 새로 출범하고 Post 邓 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는 사건도 있었다. 1997년 7월에는 香港 역시 中國으로 반환이 되었다. 香港의 中國 반환사건은 中國 역사에서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南京 조약으로 인해 香港이 中國을 떠나 英國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는 中國으로 보았을 때 과거의 100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中國이 경험했던 좌절과 실망 그리고 약탈의 제국주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다. 과연 ‘21세기는 中國의 세기다’ 라는 자신감이 느껴질 정도로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등의 큰 사건들이 많았던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邓小平 사망 이후 中國의 새로운 국제 무대에서의 등장 즉 ‘中國崛起’ 가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또한 ‘황장엽(黃長燁) 사건’으로 인해 韓國과 中國의 관계가 새로 도약하는 전기를 맞이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北韓의 내부 사정이 어려워지며 北韓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中國으로 월경을 시도하는 등  일이 심각한 사태로까지 진행되었다. 본인이 대사로 있을 때 中國 정부와 협의를 했던 많은 일 중 하나가 바로 탈북자 처리문제였다. 또 나중에 알려졌지만 동북공정이라는 역사논쟁으로까지 번진 동북 지역에 대한 中國 정부의 작업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북의 조선족들의 대규모 韓國 입국이 시작되며 동북지방의 조선족의 공동체가 깨어지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北韓에서 많은 사람들이 中國으로 넘어오게 되며 앞으로 北韓에서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면 中國 정부가 어려워 질 지도 모른다는 中國 정부의 예상으로 中國이 공격적으로 대비책을 세우기 시작 한 것이 그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들로 미루어 봤을 때 그 시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 위에 언급되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中國 지도층과의 접촉이 상당히 많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지도층 이라 해도, 국적이 다르고 사상이 달라 적지 않은 문화적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 문화차이라는 것은 많기는 하지만 소위 엘리트(Elite) 차원의 문화가 있고 민중 차원의 문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 민중 차원의 문화를 얘기하자면, 우리가 같은 유교 문화권이라고 하지만 실제 中國에서 생활을 하면서 中國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생활 습관들이 우리와는 대단히 다르다고 생각했다. 우선 식생활 습관이 다르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그리고 中國은 대륙이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양쯔장(扬子江)을 중심으로 강남(江南)과 강북(江北)의 생활 습관 역시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주로 본인이 있었던 곳은 北京이었기 때문에 그 곳에 대해 얘기한다면 우리와 매우 달랐다고 생각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 보았을 때 中國은 우리나라에 비해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체면을 중시해 거리에서 음식을 먹는다거나 옷을 단정히 입지 않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中國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개의치 않는 것 같았다. 식사하며 일행들과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눈다거나 하는 것과 남의 뭐라고 하던 자신이 좋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등의 개인주의(Individualistic) 성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았다. 이러한 문화 차이가 우리와는 다른 것이지 결코 나쁜 의미로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그들만의 문화가 있고 이것은 좋은 의미를 가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이 민중차원에서 느낀 일반적인 문화적 차이였다. 아무래도 대사 활동을 하며 접촉한 사람들이 지도부와 엘리트 계층이 많았었는데 이들에게서 느꼈던 문화적인 차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문화적 차이라기보다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의 정치문화적인 차이를 많이 느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다양한 정치 질서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中國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다양성, 권위의 훼손, 권위의 분산에 대해 부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 제도, 정치의 체제에의 차이에서 나오는 정치 문화의 다른 점을 느꼈다.    
# 中國에서 대사로 활동하며 느낀 中國과 韓國 學者들이 생각하는 中國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韓國의 中國學 學者들이 中國에 대해 가장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생활습관에 대한 것이나 일반 적인 민중 차원의 문화는 아무래도 경험이 많지 않았고 中國 지도층과의 접촉 역시 개인적인 접촉이나 집으로 초청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대답하기 난해한 질문이다. 대부분의 일들은 호텔이나 사무실, 식당 등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차원의 접촉이 적어서 특별히 언급할 문화적 차이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특별히 꼬집어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中國에서 당시에 學者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순수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정치적인 영향력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언론의 자유가 적었을 뿐 더러 그러한 것이 정치 체제와 질서에 사회적 습관으로 이미 질서가 잡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세미나에서도 나이 많거나 서열이 높은 사람들이 발언권을 독점을 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많지 않았다. 아무래도 사회주의 체계의 특성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데 많은 韓國의 學者들이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면 상당히 당혹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中國의 사회주의 특성의 반영이며 과거 文化大革命 등 많은 사건들을 겪어오며 몸에 스며든 습관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바라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中國 역시 많은 변화를 하고 있다. 지금은 언론이 많이 열려있으며 다양한 경로로 정부의 의견에 대한 생각들을 비교적 많이 전달하고 밝힐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아직까지 中國 특유의 정치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의미에서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본인이 대사로 활동하던 시기보다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좀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중이 아닌가 생각한다. 과거 본인이 中國에 있을 때 외국인들의 中國 전역을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던 시기였다. 외국인 출입 제한 지역이 많이 있어서 연구의 자유에 한계가 있었으나 지금은 많은 지역이 개방되어 있고 이전과는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中國 정부가 가지는 특수한 성향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특히 中國 정부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中國 내부의 문제들, 예를 들어, 신장(新疆) 문제나 티벳(西藏) 문제 등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연구를 한다거나 자료 수집에 있어서는 제약이 있을 수도 있다. 中國을 연구하고자 하는 學者들은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고 中國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나가야 할 것이다.
# 中國을 방문하는 韓國人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中國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로 대사관을 찾는다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일 들이 있었는가? 

- 그런 일들은 영사관과 외교부 선에서 해결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여름철에는 경찰청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은 출장을 매우 많이 다니곤 했는데 그 이유가 韓國 사람들이 中國에 여행 왔다가 많은 사고를 당했기 때문이다. 단순 절도 사건에서부터 상해, 피살 사건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건들이 빈번하게 있었는데 이러한 사건이 생기면 경찰청 파견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해결을 해야 했었다. 예를 들어 현재는 沈阳에 총 영사관이 있지만 본인이 근무하던 당시에는 北京 대사관에서 沈阳 지역과 延边 지역까지 모두 관할을 했었다. 특히 韓國 관광객이 많던 延边 지역은 사건 사고가 많았었는데 이러한 사고들로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中國을 찾는 韓國 관광객이 늘어갈수록 사건 사고도 적지 않게 늘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원들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고 지금 현재도 아마 많은 고생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여행객 사고 외에도 경제적인 마찰로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찾는 경우가 있었다. 中國에 많은 中小企業들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적인 투자를 했다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사전의 시장 조사가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공동으로 中國 현지인과 합작 투자를 시도했다가 사기를 당한다거나 계약을 했다가 계약이 지켜지지 않는 등의 일들이 많았었는데 이러한 업무들은 경제 부서에서 담당하고 해결했었다. 그 외에도 사소하지만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 중 하나는 여권 분실 사고이다. 그 시절에도 여권 분실 사고가 많았었다. 단순 분실 사고 외에도 절도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韓國 여권이 고가에 거래가 되었고 전문적으로 절도, 밀매를 행하는 조직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잠깐의 부주의로 여권을 도난 당해 영사관을 찾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유학생들이 유학을 와서 거주문제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학교 주위에 학생 밀집 거주지역이 자연스레 생기기 마련인데 당시 유학생들이 中國人 집에 방 한 칸을 빌려 하숙의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 당시 中國人이 외국인에게 자신의 집을 빌려주는 것은 불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中國 현지인은 돈을 벌기 위해 유학생들에게 방을 빌려주었고 유학생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 그 집에 들어가 생활하는 일이 많았었다. 그러다 公安에 발각이 되면 처벌을 당하게 되는 일도 많았었다. 
# 中國의 지도부는 韓國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 본인이 北京에 갔을 때가 수교된 지 3년 반에서 4년 가량 되었을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지도부 역시 韓國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경제 쪽의 中國 고위 관리들은 비교적 韓國을 많이 알고 있었고 韓國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며 배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 아시아의 네 마리의 용 중의 선두주자로 인정해주며 함께 발전해 나가고자 했다. 그에 비해 정치 분야의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北韓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北韓에 많은 유대감이 있었고 韓國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성향이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할 때에는 대화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도 있긴 했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中國의 정치 외교부의 고위 관리층들이 韓國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그 동안 北韓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韓國과의 관계에 비교적 조심스러운 성향을 보였었다. 

# 韓國에서 中國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고민 중의 하나가 바로 韓國의 시선으로 中國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中國의 입장에 서서 中國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요즘은 韓國 대학에서도 中國에 대한 교육 내용의 폭이 넓어지고 현실적이 되었기 때문에 中國에 건너가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 많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과거 우리 시절에는 제한된 자료와 부족한 정보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정작 中國에 건너가면 문화적 충격을 받거나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은 적을 것이다. 지금 中國에 유학중인 韓國人이 6만 명 가량이며 中國 내 외국인 유학생 중 가장 많은 숫자이며 앞으로도 늘어갈 전망이다. 이렇게 많은 유학생들이 있는데 이들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다 하는 공부를 할 것이 아니라 남들과는 차별화 된 전공을 택한다던가 자신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또한 도시로만 몰릴 것이 아니라 지방으로 보다 유학생들이 분산이 될 필요가 있다. 지방으로 유학을 가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잘 모르던 분야에 대한 개척 정신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中國 어느 지역, 어느 대학을 가나 韓國人을 만나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韓國人들과 어울릴 것이 아니라 현지 친구들을 만나 中國 친구들을 사귀고 어울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中國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을 친근하게 받아 줄 것이냐가 관건이겠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들과 친구가 되기에 그다지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中國에서 생활하고 학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中國 사람들 안에 섞여서 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본인이 대사로 있었던 시절 만 해도 中國의 정치 외교학이 美國이나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우리와는 차이가 많았고 학풍이 매우 달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中國의 학문 역시 매우 세계화가 되었고 우수한 교수진들과 學者들이 매우 많아졌으며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므로 中國에서 유학하는 것이 서구에 못지 않은 깊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금은 中國에서 유학하고 들어온 유학생들이 韓國에서 직장을 찾을 때 구미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유학생들과 차별을 당한다거나 하는 일은 이제 없을 것이다. 
# 中國 발령 전과 임기 당시, 현재의 韓中 관계의 변화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유지, 개선시켜 나가야 하는가? 
· 韓中 관계는 지금까지 매우 많은 변화가 있었다. 변화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본인의 임기 시절 韓國과 中國의 수교 초기 무역 상황은 단 60억 달러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은 약 20배 정도 증가한 1,200~1,3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듯 韓國과 中國의 관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韓國과 中國의 관계 변화를 한 마디로 그 성향을 평가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불가피한 추세이며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韓國과 中國의 관계가 질적 양적으로 커져갈 것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추세일 것이다. 지금까지 韓國과 中國의 관계 변화는 우리에게 긍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문제만 보더라도 中國이 우리와 공통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책에 있어 비슷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中國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비록 경쟁하는 부분과 갈등하는 부분 역시 늘어가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 적지 않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中國과의 교역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우리의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中國이 美國 다음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하며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본다면, 중 장기적으로 中國과의 관계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中國의 부상이 우리뿐 아니라 아시아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고 이용해 함께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보다 현실적인 시각으로 새로운 비전으로 우리의 장 단점을 활용하고 보안해 나가며 동북아의 질서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20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동북아 지역에는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데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는 中國과 관련한 수업들이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생각한다. 따라서 보다 심층적이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하려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단지 中國語가 필요하고 中國을 좀 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中國에 몇 달 혹은 일 년 정도 체류하다 오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 中國 연구를 해보겠다라는 각오와 진정한 사명의식으로 中國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中國語 좀 하고 中國을 좀 안다고 해서 취업이 쉬워질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본격적으로 모든 것을 바쳐서 中國을 연구하는 그러한 세대가 보다 많이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한국에서의 중국학 연구











� 北韓의 정치가. 김일성종합대학을 거쳐 1949년 모스크바종합대학에서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을 공부했다. 1954년 입국하여 김일성종합대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1958년 노동당 핵심지위로 발탁되었다. 1997년 베이징 주재 韓國총영사관에 망명을 신청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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